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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  May
 19
•마태복음 6:9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

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먼저 향하게 만듭니다.

주기도문은 ‘연합’을 지향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 영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국가와 인종과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

는 ‘하나님의 가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별과 세대 간의 갈등이 충만한 사회

를 치유하고 회복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겸손

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엡 4:1-6).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

도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합니

다.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누군가에게 피해나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

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친밀함과 거룩한 초월성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

랑과 친밀함으로 다가가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와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

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합니다(마 6:9).

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나와 신앙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

겠다는 다짐입니다. 

나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정신에 부합합니까?

❶ ‘나’만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❷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